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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동향[ ] 오스트리아 식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, 

우유 육류 및 계란 가공품 공공급식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추진  - , , 

오스트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우유 육류 및 계란 가공품 및 공공급식에,  

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도입키로 결정했다. 

오스트리아 인구의 약 가 식음료의 원산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86%

있으나 치즈 소시지 등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, , 

지지 않고 있으며 식당 병원 등 공공급식에서도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, 

함에 따라 식품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게 된 

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 따라 음식의 주성분으로 이상 사용된 육류 우유 및 계란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, 50% , . 

특히 우유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진 목장을 기준으로 하고 치즈 소시지 마요네즈 등 가공품은 , , , 가공 및 

포장된 지역을 기준으로 원산지가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업체는 안내문 . , 이나 

메뉴판 등을 통해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. 

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식자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

아니라 국내산 제품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출처 월 일 < : dairyindustries.com, 5 11 > 

시장동향[ ]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유제품 가격 상승세 이어져, 美

지난 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 유제품 가격은 상승  - 4 ...

미국의 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년 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4 2021 8

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가격은 여전히 하락 기미를 보이지 않고  

있다. 

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나 오른 가운데 년 만에 9.4% 41

최고치를 기록했던 월에 비해 하락하며 상승률이 소폭 둔화 3 0.2% 

했지만 버터 및 마가린 가격은 전년대비 우유 가격은 나 19%, 15%

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업계관계자는 최근 인력난 장기화로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고 젖소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비료의 평균 가격도 

두 배 이상 오르면서 농가는 물론 유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연료비 급상승 및 대형트럭 , 

운전자 부족으로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면서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. 

출처 월 일 < : wkbw.com, 5 11 > 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

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, . 

https://www.dairyindustries.com/news/40306/austria-adds-mandatory-origin-labelling-for-more-products/
https://www.wkbw.com/news/local-news/why-the-price-of-dairy-products-continue-to-rise-as-inflation-slows



